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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– 3060  신문윤리강령 위반   

1. 코리아헤럴드  발행인  권  충  원

2. 서울신문      발행인  김  영  만

주 문

  코리아헤럴드(koreaherald.com) 2018년 1월 18일자「허벅지 논란에 자살까지 

연상케...英 패션계 ‘발칵’」기사의 제목, 서울신문(seoul.co.kr) 1월 19일자(캡처

시각)「이경애, 母 5번 자살 시도 “죽지 말라고 빌었다”」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

각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  1. 코리아헤럴드,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  (코리아헤럴드)=『허벅지 논란에 자살까지 연상케...英패션계 ‘발칵’

  Published : Jan 18, 2018 – 10:31  Updated : Jan 18, 2018 - 10:31 

  영국 유명 SPA 브랜드 ‘아소스 (ASOS)’가 자살 도구를 연상시키는 액세서리를 

판매해 논란이 뜨겁다.

  ‘행거 (Hanger)’라는 브랜드가 제작한 ‘라텍스 플레이머 초커(Latex Flamer Ch

oker)’는 목에 채워서 착용하는 벨트모양 액세서리이다.

  아소스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된 이 액세서리는 브랜드명과 모델의 포즈

가 자살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논란을 일으켰다.

  ‘행거(Hanger)’라는 이름은 영단어 ‘hang’에서 나온 것인데, 이는 옷 등을 ‘걸

다’라는 의미 외에도 ‘목을 매달다’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다. 

  트위터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‘자살을 미화하는 것에 대해 더 민감할 필요가 

있다’는 의견과 ‘과민 반응’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. 논란이 일어난 후 아소스

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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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편 아소스는 이달 초 허벅지를 통째로 드러내는 디자인의 청바지를 온라인 

쇼핑몰에서 판매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.

(khnews@heraldcorp.com)』

<http://www.koreaherald.com/view.php?ud=20180118000312&kr=1> 

※참고

 

<캡처시각 18. 1. 18. 12:07>

http://www.koreaherald.com/view.php?ud=20180118000312&kr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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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참고:네이버�뉴스스탠드

<캡처시각 18. 1. 19. 07:21>

  (서울신문)=『‘마이웨이’ 이경애, 처절한 어린시절 “어머니 죽지 말라고 빌었다”

  입력 : 2018-01-18 22:52 | 수정 : 2018-01-18 22:52

  개그우먼 이경애가 연예인을 꿈꾸게 된 계기를 밝혔다. 

  18일 방송된 TV조선 ‘인생다큐 마이웨이’에서는 개그우먼 이경애의 파란만장 

인생사가 공개됐다.

  이날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“어머니 호강시켜 주려고 한 거다”고 말문

을 연 이경애는 “부모님은 가난하셨다. 아버지가 약주를 너무 좋아해 술값이 너

무 많이 들어가니까 따뜻한 법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. 그래서 

‘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?’란 고민을 많이 했다. 생활이 안되니 엄마가 늘 장사를 

했다. 아빠가 월급도 안 갖다주면서 장사도 못하게 하니 굶어죽으라는 거냐. 계절

마다 다른 걸 했다. 속옷, 고기, 과일 등 안해본 장사가 없다. 엄마는 늘 먹여살리

려고 했다”며 “자식들 다섯명이 전부 어머니 덕분에 타락하지 않고 있었다”고 털

어놨다. 

  14살에 가장이 된 이경애는 학비가 없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가지 못했

다. 이경애는 “엄마가 한푼한푼 모아 그 당시 집값이 70만원이었는데 집값을 마

련해놨다. 근데 아빠가 1년만에 누가 꾀어내 노름을 하신 거다. 집도 다 압류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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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와버렸다. 엄마가 몇 년에 걸쳐 모아둔 돈으로 집이 날라가니 오갈데가 없는 

거다. 엄마가 절망이 와서 그냥 맥을 놔버리면서 정신 이상이 됐다. 혼이 빠져버

렸다.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엄마가 집을 나갔다. 뒷산에 가면 나무에서 목을 매

고 있는 거다. 어머니를 붙잡고 빌었다. 엄마 죽지 말라고,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

릴테니까 죽지 말라고 빌었다. 엄마가 ‘너 때문에 죽지도 못한다’고 때렸다. 두들

겨 맞으면서도 강제로 끌고 내려왔다”고 회상했다. 

  이어 이경애는 “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또 없어졌다. 미치는 거다. 개천

가에 누가 꽃 꽂고 노래부르고 있다고 있다 해서 가서 찾아놨다. 초등학교 졸업

하고 내 인생에 있어 최악이었다”고 전했다.

  그러면서 이경애는 삶을 포기한 엄마한테 희망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. 이경

애는 “목매단 걸 네 번을 발견해 살려드렸고 한 번은 쥐약을 드신 거다. 그래서 

내가 그걸 발견해 병원에 데려다줘 위세척하고 살아났는데 간, 위, 신장을 다 버

린거다. 그 뒤부터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만 있었다. 병이 깊어진 

거다. 그때 내가 깨달았다. 내가 뭘 하든 성공해야 되는구나. 공부는 안되고. 그때 

내 인생을 설계한 게 ‘그래 연예인이 되자’였다. 연예인은 나이가 상관없으니까. 

그때부터 연예인의 꿈을 꾼 것이다.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

상황이 된 것이다”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. 연예팀 seoulen@seoul.co.kr』

<http://en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80118500192&wlog_sub=svt_006> 

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  

  코리아헤럴드는 자살 도구를 연상시키는 액세서리를 판매해 논란이 뜨겁다면서 

문제가 된 액세서리 사진을 공개했다. 기사에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도 이러한 

포즈의 사진을 싣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.

  서울신문은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개그우먼 이경애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소

개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목을 매달았다는 둥 쥐약을 먹었다는 둥 자살 방법을 자

세히 밝혔다. 게다가 두 매체 모두 가독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‘자

살’을 썼다.

 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

신중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http://en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80118500192&wlog_sub=svt_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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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)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신중)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

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.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

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. 특히 표제에는 ‘자살’이라는 표현을 삼간다.

2018년 2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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